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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deals with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Gareth Pugh's fashion film. As fashion 
films are becoming a newly emerging communication tool in fashion, the aim of this study will 
be to build a database on these films. For the specific method in this work, literature reviews 
were performed along with the empirical study of seven pieces of fashion fil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Gareth Pugh released the fashion films from 2008 to 2012, and he collabo-
rated with SHOW Studio member and photographer Nick Knight and Ruth Hogben. Common 
themes in their films were fear, fantasy, dynamics, and going off-limits, and these can be summed 
up in the following ways. First, a sense of fear was expressed via black colors, bizarre mechanical 
sounds, decalcomania shape in abstract images, and transformed physical body images. Second, an 
image of fantasy was presented with diverse expression techniques including colorful light pre-
sentations and abstract image setups from repeatedly changed image reproduction. Third, dynam-
ic feature was denoted with a combination of fast development of images and quick reproduced 
layouts, as well as quick beat sounds, and big and powerful action movements. Fourth, character-
istic of going off-limits was reflected, by showing the collections with a communication tool called 
fashion film instead of existing collectio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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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논리와 이성보다는 시각적 이미

지에 의한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첨단 디지털문명과 이에 수반되는 뉴 미디어의 발전

으로 인한 다양한 시각매체의 등장은 현대사회 전반

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패션분야 역시

각종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등장은 독특

한 감성이미지와 정보의 전달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

션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패션브랜드나 디자이너들이 패

션컬렉션이나 지면상에 표현하는 패션사진, 광고 비

주얼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 소비자, 또는

관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들어 평

면 비주얼의 차원을 넘은 단편 영화, 패션 필름 등

동영상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더 나아가 증강현실을

이용한 컬렉션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의 확장

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많은 디자이너와 패션브랜

드들이 이러한 첨단 영상의 이미지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Gareth Pugh는

시즌 콘셉트와 디자이너 특유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패션 필름이라는 장르를 적극 활용하고 있

으며 일반적인 컬렉션의 진행 대신 패션 필름을 통

해 컬렉션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아티스트들

과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영상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Gareth Pugh에 관한 연구나 패션 필름

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디지털영상의 패션

컬렉션에 관한 연구1)나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의

패션 컬렉션2), 현대패션에 표현된 뉴 미디어 아트3),

패션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4)들을 통해 하나의 사

례로만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 중 Gareth Pugh의 패션 필름

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안에 내재된 미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패션커뮤니케이션 분야와 감성

매체로서 활용되고 있는 패션 필름의 경향을 이해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패션의 정보와 이미지 전달

을 목적으로 하는 패션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패

션 필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방법은 패션커뮤니케이

션으로서 패션 필름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

적 배경 연구 그리고 패션 필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를 병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Gareth

Pugh 패션 필름은 그가 패션 필름을 처음 선보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패션 컬렉션과 연관된 패션

필름 7편을 이용하였다. 패션 필름의 자료는 해당 브랜

드의 웹 사이트, 동영상전문커뮤니티 유투브(youtube.

com) 및 스타일닷컴(style.com)의 동영상 자료를 이

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패션 커뮤니케이션과 패션 필름
현대사회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자나 언어에 의한

정보보다 비언어적인 이미지 정보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지적으로 동일한 사회의 탄생 가

능성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커뮤니케

이션 과정에는 생체와 환경, 기계와 생체 등 모든 구

성 요소들 간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한 정

보가 전달됨으로써 생겨나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연

관관계는 모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5)

오늘날과 같은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있어

사진, 포스터, 텔레비전, 영화, 광고, 컴퓨터 그래픽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미지를 전달하고 상호 교

감하게 한다. 이러한 영상이미지들은 21세기 패션 산

업에서 중요한 키워드이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패션산업이 기능적인 측

면뿐만 아니라 감성과 이미지를 동시에 소비하는 특

성을 지님에 따라 제품의 판매 및 서비스의 정보, 브

랜드 이미지, 시즌 콘셉트 등의 효과적 전달과6) 더

나아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까지도 고려해야하

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모델 중 가잘 일반적인 모형은 라스

웰(Lasswell)의 이론이다. 이 모형은 누가(Who), 무

엇을(what), 어떤 채널을 통해(in what channel),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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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게 말해서(to whom), 어떠한 효과(with what

effect)를 얻느냐는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즉 메시지

의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

을 과학적으로 도식화시킨 것이다. 송신자와 수신자

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커뮤

니케이션은 시작하게 되고, 이에 따라 특정 메시지의

전달과 교환을 통하여 다양한 차원의 새로운 의미들

이 구성하게 하는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생성

되는 것이다.7) 이러한 관점에서 패션 브랜드나 디자

이너 등의 발신자가 패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소비

자와 소통하는 일련의 과정이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패션 커뮤니케

이션은 정보전달, 설득과 상기, 강화기능을 수행하여

타사제품이나 서비스와의 차별화와 소비촉진에 효율

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8)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다

양한 영상 매체를 이용한 패션컬렉션이나 작품으로

디자이너와 패션브랜드의 콘셉트와 이미지전달에 있

어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종류로는 광고, 사진,

패션 컬렉션, 패션필름, 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광고

나 패션 컬렉션과 같은 유형이 전통적인 커뮤니케이

션 도구라면, 최근 패션 브랜드나 디자이너의 메시지,

시즌 이미지, 브랜드 콘셉트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패션 필름, 모바일이나 디지털 기반의 영상

컬렉션 등은 새롭게 부각되는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

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은 이

미지를 생성함에 있어 영상이라는 도구를 매개로 이

용하게 된다.

영상이란 곧 이미지를 의미한다. 이미지란 구체적

으로, 또는 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이

며, 정신작용에 따라 구성된 구체적 표현9)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에 의한 영상의 표현은 기계

를 이용해 이미지를 모방, 재현, 창조하고 그 구성물

을 편집, 편성해 불특정 대중에게 전달하는 직접적인

물적 체계로, 미디어들은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 구성

한 현실을 대량 복제해 대중에게 제공하고 대중은

이를 대량 소비한다.10) 즉 비디오 이미지, 홀로그램,

컴퓨터그래픽 등 현대 멀티미디어 이미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영상의 다양한 매체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패션 컬렉션 및 패션 디자인 등 패션산

업 전반에 걸쳐 유무형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패션 필름은 지면 위에 한 컷으로

표현되는 평면적 특성의 패션 사진과는 달리 영상이

라는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표현되는 패션화보를 지

칭한다.

독자적인 예술적 표현방식과 다양한 영역과의 협

업을 통해 새로운 영상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패션

필름은 강력한 전달력을 지닌 독립적인 장르로 부각

되고 있는 가운데 컬렉션 장의 설치 스크린을 통해

컬렉션의 주제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실제 모델의 워

킹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컬렉션을 대신하거나, 인터

넷이라는 열린 소통의 도구를 통해 많은 대중에게

선보여지면서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21세기 패션 필름의 경향
각종 디지털 매체 및 멀티미디어의 활용,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과의 결합 등을 통해 패션의 감성과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현대 패션 커뮤니케이션

의 흐름 중 패션 필름의 출현은 21세기 패션에 하나

의 독립적인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정지된

패션 사진에서 표현의 한계를 느낀 디자이너들이 무

한한 상상력과 영감의 전달을 영상과 패션, 음악 등

이 어우러진 동영상의 이미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

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

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패션 필름의 유형은 쇼트 필름과 쇼 필름,

광고 캠페인의 비하인드 스토리 필름 등으로 분류

할11) 수 있으며, 시즌 컬렉션의 콘셉트 전달, 브랜드

이미지의 홍보, 새로운 상품 광고의 홍보 수단, 대중

과의 상호소통, 다양한 영역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쇼트 필름과 쇼 필름, 광고 캠페인 필름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로 패션 필름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경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10분 이내의 쇼트 필름으로 제작되는 경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거나, 단순히 창작된 영상의 이

미지만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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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Chanel의 Karl Lagerfeld

가 직접 각본을 쓰고 메가폰을 잡은 <Coco 1913-

Chanel 1923>은 2008년 ‘파리-모스크바’ 컬렉션 시작

전에 상영하여 컬렉션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하

였다. 이 쇼트 필름에는 Chanel의 연인이었던 영국

부호 Boy Capel, 그녀의 친구이자 뮤즈였던 Misia

Sert, 러시아 황제의 조카 Dimitri 대공 등 Chanel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등장하며 컬렉션의 이

미지를 암시하게끔 하였다.12) 이외에도 Chanel은 2006

년 Nicole Kidman을, 2009년 Audrey Tautou를 주연

으로 한 향수 No 5의 쇼트 필름을 공개한 바 있다.

Yohji Yamamoto는 2008년 캐주얼 라인인 Coming

Soon의 소개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기 위해

패션 필름 <Traffic in italy>에서13) Coming Soon의

모던하고 아방가르드 한 옷을 착용한 현대 무용가들

이 이탈리아의 좁은 골목길을 무대로 경쾌한 음악과

함께 쿵푸와 같은 동작을 표현한 영상을 통해 브랜

드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반영하였다. Vanessa Bruno

의 <Le Film>은 2009F/W 컬렉션의 콘셉트를 4분여

의 짧은 영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지된 시간 속에

갇힌 연약한 여성’, ‘리듬, 바람과 함께 커지는 움직

임’, ‘하늘로부터의 해방과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승

리’라는14)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어 프렌치 시크를

표방하는 브랜드의 감성이 표현되었다. Tod's 역시 패

시미(Pashmy) 백 광고의 일환으로 Gwyneth Paltrow

주연의 <Pashmy Dream>을 선보인바 있으며, Prada

는 2005년 새로운 여성 향수 홍보의 일환으로

<Thunder Perfect Mind>을 선보였다. Prada가 “향수

에 관련된 이미지를 후각이 아닌 비주얼을 통해서

얻고 싶었다.”15)라고 밝힌바 있듯이 여성이 되기까지

의 복잡함과 여성의 정신세계를 서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Martin Margiela가 발표한 2008년

<Make up your mind>는 누드 차림의 무용수와 머리

가 세 개 달린 헤어 코트를 입고 춤을 추는 무용수, 그

리고 사진작가 Nick Knight와의 협업에 의해 Martin

Margiela 특유의 충격적인 영상이미지를 전달한다.

2010년 Lanvin은 H&M과의 콜라보레이션을 기념하

기 위해 톱 모델들을 총 동원하여 쇼트 필름 <Lanvin

hearts H&M>을 제작하였는데, 호텔 방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줄거리와 만화의 말풍선과 같은 텍

스트의 사용 등으로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전달하였

다. 또 컬렉션의 콘셉트나 새로운 상품의 광고가 아

닌 브랜드가 추구하는 철학의 메시지를 반영한 쇼트

필름의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Louis Vuitton은

2008년 ‘여행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필름을 통해 유명 인사나 스타의 모습 대신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아 상업적인 광고

가 아닌 ‘여행의 예술’이라는 Louis Vuitton의 아이덴

티티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 받기도16) 하였다. 이

외에도 Givenchy(Audition, 2007), Hussein Chalayan

(Interval, 2009), Alexander Mcqueen(Plato's atlan-

tis, 2010), Hermes(H rocken, 2011), Miu Miu(Port-

rait of hailee, 2011) 등 많은 브랜드들이 패션 필름

을 제작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쇼 필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이다. 패션 필

름은 패션컬렉션의 도입부에 사전 영상물 상영을 통

해 컬렉션의 콘셉트를 암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컬렉션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Yves Saint Laurent 남성복의 경우 실제 컬렉

션을 대신하여 영상물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2009F/W 남성복컬렉션은 에로틱한 여성의

음성과 정욕에 현혹된 것과 같은 Michael Pitt의 연

기를 통해 관능적인 이미지라는 시즌 콘셉트를 전달

하였으며, 2010S/S 컬렉션에서도 우연히 호텔의 방

열쇠를 주운 소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단

막극 형식의 흑백 필름 <Melinda>로 컬렉션의 프레젠

테이션을 대신하였다. 2009S/S Victor & Rolf의 컬렉

션에서는 유명 모델 Shalom Harlow가 다수의 역할을

표현한 쇼 필름을 통해 가상 컬렉션을 개최하였으며,

2009F/W Gareth Pugh 역시 Ruth Hogben과의 협업

을 통해 단 한명의 모델만을 이용한 패션 필름으로

컬렉션을 대신하였다. 또 세계 최초로 3D 컬렉션을

개최한 바 있는 Burberry Prorsum은 2011F/W에 영

국 밴드 Keane의 라이브 퍼포먼스와 함께 콘텐츠 스

토리텔링, 프로젝션, 홀로그램을 활용한 영상물로 컬

렉션을 개최하여 혁신적인 글로벌 디지털 컬렉션을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패션 필름은 세련된 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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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음악이 전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기존의

패션쇼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감성과 특성을 변형시

킴으로써 창조적 감성의 영역을 확장시킴은 물론 무

의식적인 감성의 요소까지도 불러일으키게 하며, 인

터넷 기반의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해 관객과 실시간

상호소통의 기능까지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광고 캠페인의 비하인드 스토리 필름의 형

태이다. Prada는 2011년 주얼리 라인의 광고 캠페인

필름 <The behind scene>을 발표하였고, Christian

Dior은 매 시즌 매혹적인 한 여인과 파리, 뉴욕, 모스

크바, 상하이 네 도시가 만들어내는 4가지 스토리의

시네마틱 캠페인을 블록버스터 급으로 전개하였다.

파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The Lady Noire Affair>에

서는 무대로 펼쳐지는 에펠탑과 디올 핸드백의 패턴

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켰으며, 뉴욕을 배경으로 펼쳐

진 <Lady Rouge>는 2009F/W 컬렉션을 착용한 유

명 여배우 Marion Cotillard의 관능적인 매력을 담아

냈다. 반면 2008F/W를 준비하는 Vogue지의 편집장

Anna Wintour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형식의

필름 <The september issue>, Louis Vuitton에서 Marc

Jacobs의 일상을 다룬 2007년 <Marc Jacobs &Louis

Vuitton>, Fendi의 2009F/W 패션쇼를 시작하기 전

36시간 동안의 긴박한 준비 상황을 밀착 취재한 필

름 <The Day Before>는17) 무대 위 패션쇼에는 드러

나지 않는 디자이너의 고충과 스토리를 전달하고 일

반 대중에게 숨겨진 패션의 세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21세기 패션에 있어 패션 필름은 패션

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장르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

음과 같은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융

합 예술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차원적인 지면 위의

패션사진, 일상적인 컬렉션이라는 차원을 떠나 다양

한 영상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첨단 디지털 요소와

융합된 패션 필름은 패션에 있어 새로운 이미지를

추구하게 하는 영감의 도구로 작용한다. 패션과 사운

드, 디지털 첨단 기술, 문자 등이 어우러진 결과물로

표현되는 패션 필름은 복합매체이자 융합매체의 특

성을 반영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

과의 협업은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을 추구하는 현

대 패션의 욕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강

력한 홍보 효과의 특성을 지닌다. 이미지가 중요 요

소로 부각되는 현대사회에 있어 패션 역시 음악, 텍

스트, 모델의 동작, 표정, 영상의 이미지들이 융합되

어 전개되는 패션 필름의 이미지는 디자이너와 브랜

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이자 홍보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동시에 표

현하는 탈 경계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패

션 필름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 리얼리즘의 표현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각종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상

상 초월의 가상 이미지를 구현함에 따라 시,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넷

째, 상호작용성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디

지털 기반의 첨단 사회에서 대중과 상호소통과 교감

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패션 역시 브랜

드 웹 사이트, 유투브, 페이스 북 등 다양한 매체들

을 통해 대중과 상호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즉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전달되는 패션 필름의 메시지

와 이미지는 디자이너와 대중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Ⅲ. Gareth Pugh의 패션 필름 분석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 Gareth Pugh는 과장되고

구조적인 실루엣과 기하학적인 패턴, 에나멜이나

PVC 소재, 블랙을 주요색상으로 전개하는 등 전위

적이면서도 사이보그적인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세기

와 출처를 예측할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런던

의 신동에서 파리의 앙팡테리블로 진화하고 있다

고18) 평가받고 있다. Central Saint Martins의 졸업

작품에서 모델의 팔과 다리 등 관절부분에 풍선을

넣어 부풀린 일명 ‘부풀림 패션(Inflated Fashion)'으

로 독창적인 인상을 남겼고, 이는 그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거꾸로 된 V자를 거꾸로 세워놓은 세브론 형

상과 함께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Fashion East

를 거쳐 2006F/W부터 독자적인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Gareth Pugh를 두고, 패션 매거진 <Style.com>

은 1980년대 클럽문화의 주역인 Leigh Bower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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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nsensate(2008) Media release Nick Knight 홈페이지

Direction Nick Knight Film director Ruth Hogben

Soundtrack Matthew Stone Model Abbey Lee

Concept 기하학적인 패턴과 환영, 그리고 Gareth Pugh 2008F/W컬렉션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조화

Fashion Gareth Pugh 2008F/W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

Image

<1-1> <1-2> <1-3> <1-4>

<그림 1> Insensate의 이미지

- http://www.nickknight.com

<표 1> Insensate

Alexander McQueen, John Galliano, Vivienne West-

wood와 같은 퍼포먼스 아트 디자이너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평하기도19) 하였다.

형태와 볼륨, 소재에 있어 독창적인 실험정신을

나타내며 디자이너 특유의 이미지를 전개하고 있는

Gareth Pugh는 작품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매체를 통

한 패션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SHOW

Studio'의 멤버인 사진작가 Nick Knight, Ruth Hogben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독특한 이미지의 패션 필름을

선보이고 있다. 컬렉션과 관련된 패션 필름 외에도

2010년 인기가수 Lady Gaga의 사운드 트랙에 맞춰

모델 Raquel Zimmermann의 춤추는 것과 같은 영상

필름 ‘Cutting Edge'를 발표하였고, 2011년에는 세계

적인 화장품 브랜드의 MAC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위

한 패션 필름 ‘Gareth Pugh for MAC’을 선보인바

있다. 본 장에서는 Gareth Pugh의 패션 필름 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션 컬렉션과 연관된 패

션 필름 7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Insensate

2008년에 Gareth Pugh는 Nick Knight와의 협업을

통해 ‘Insensate'를 주제로 환상적인 패션 필름을 소개

하였다. 이 필름은 영화 <Predator>와 <The Wizard

of Oz> 두 편의 영화에서 받은 영감을 작품의 출발

점으로 삼은 Gareth Pugh의 2008F/W 컬렉션 작품

과 이 필름을 위해 특별히 계획된 Matthew Stone의

사운드 트랙으로 시작된다. 필름 속 영상의 이미지는

<표 1>의 <그림 1>20)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

델과 배경이미지의 반사와 굴절에 의해 표현되는 기

하학적인 패턴의 대칭전개, 흑백화면 속에 빛나는 백

열 빛의 반짝임과 잉크블랙의 이미지 등으로 공포의

분위기를 표현한다. 그러나 공포의 이미지는 아름답

게 개화되는 꽃 이미지들과의 중복된 환영의 이미지

로 차례차례 변해가는 환상적인 영상의 이미지와 조

화되어 환상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영상미를 표현

한다. 이러한 패션 필름은 공포적인 고스의 이미지로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한 2008F/W Gareth

Pugh 컬렉션의 콘셉트를 보다 강렬하게 전달하였다

고 할 수 있다.

2) The Visionaries

2009년 발표한 ‘The Visionaries’는 SHOW Studio

의 멤버인 Ruth Hogben과의 협업을 통해 발표된 패

션 필름이다. Gareth Pugh는 2009F/W 컬렉션에 여

러 명의 모델과 런 웨이로 구성되는 기존의 컬렉션

대신 단 한 명의 모델로 구성된 이 필름만을 상영하

였고 웹 미디어를 통해 쌍방향으로 전송됨으로써 컬

렉션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2>의 <그림 2>21) 이미지와 같이 Gareth Pugh가 선

호하는 색상인 블랙과 화이트의 명확한 대비와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모델의 현란한 몸동작은 회전

과 분리, 중첩 등 디지털 동영상의 이미지 합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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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The Visionaries(2009) Media release
SHOW Studio 온라인채널,

2009F/W 파리 컬렉션

Direction Ruth Hogben Photography Ellis Scott

Soundtrack Matthew Stone Model Natasa Vojnovic

Concept Gareth Pugh 2009F/W컬렉션 작품의 실루엣 부각과 그로테스크, 고스 이미지 표현

Fashion Gareth Pugh 2009F/W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

Image

<2-1> <2-2> <2-3> <2-4>

<2-5> <2-6> <2-7> <2-8>

<그림 2> The Visionaries의 이미지

- http://showstudio.com

<표 2> The Visionaries

해 의상 실루엣을 최대한 부각되는 방향으로 전개되

었다. 스토리 전개 대신 의상을 착용한 모델의 움직

임과 바람에 나부끼는 것과 같은 의상의 환상미를

극대화 시킨 실루엣의 강조로 구성된 이러한 패션

필름은 Matthew Stone의 음산한 사운드 트랙과 함

께 환상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며 그로테스크한 영상

미를 표현하여 디자이너 특유의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Water, Earth, Fire, Wind

2009년 발표한 이 패션 필름은 2010S/S 파리컬렉

션 개최 전 뉴욕컬렉션을 통해 2010S/S 컬렉션의 콘

셉트와 영감의 원천을 전달하기 위해 Ruth Hogben

과 협업한 필름이다. ‘Water, Earth, Fire, Wind’의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된 이 필름은 <그림 3>22)과 같

이 모델의 움직임이나 의상의 구체적인 디테일 대신

물, 땅, 불, 바람에서 영감을 얻어 전개되는 작품의

이미지 콘셉트와 각 주제에 부합되는 세트디자인, 그

리고 어렴풋이 인지할 수 있는 의상의 실루엣 등으

로 전개된다. <표 3>의 <3-1>과 같이 ‘Water' 에서는

암흑의 형상에서 서서히 빛을 발하는 교회의 이미지,

그리고 아련하게 인지할 수 있는 일그러진 모델의

형상을, <3-2>의 'Earth'에서는 무채색 화면 속에서

뿌옇게 드러나는 모델의 형상이, <3-3>의 ‘Fire’에서

는 검고 둥근 형체 위에 표현되는 빛의 형상과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구의 형상을, <3-4>의 ‘Wind'에서는

공중에 매달린 여성의 인체가 바람에 의해 서서히

회전되는 영상을 표현한다. 또 흐르는 물소리와 바람

소리 등 각 테마에 부합되는 사운드와 소음과도 같

은 기계음의 조화는 공포의 이미지까지도 느끼게 한

다. 특히 의상을 직접적인 이미지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는 다른 필름들과는 달리 컬렉션의 콘셉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의상의 실루엣이나 이

미지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낸

다. 즉 패션과 예술, 그리고 네 가지 요소를 주제로

한 움직이는 동영상 이미지와 사운드의 조합을 통해

2010S/S 파리 컬렉션의 작품 콘셉트의 예측 및 디자

이너의 감성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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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Water, Earth, Fire,

Wind(2009)
Media release SHOW Studio 온라인채널

Direction Ruth Hogben Film director Ruth Hogben

Soundtrack Matthew Stone Model Carson McColl

Concept Water, Earth, Fire, Wind라는 주제를 통한 Gareth Pugh 2010S/S컬렉션 콘셉트의 은유적 표현

Fashion Gareth Pugh 2010S/S컬렉션 작품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개

Image

<3-1> Water <3-2> Earth

<3-3> Fire <3-4> Wind

<그림 3> Water, Earth, Fire, Wind의 이미지

- http://showstudio.com

<표 3> Water, Earth, Fire, Wind

션 필름이라 할 수 있다.

4) Joie de Vivre

2010F/W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된 패션 필름 ‘Joie

de Vivre'는 기타 배경화면의 이미지 없이 블랙의 배

경 위에서 전개되는 모델의 현란한 움직임, 한 명의

모델에서 다수의 모델로 복제되는 빠른 화면 구성,

강한 비트의 사운드를 중심으로 전개된 필름이다.

<표 4>의 <그림 4>23) 이미지와 같이 특별한 스토리

없이 강한 테크노사운드의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모

델의 동작은 컬렉션 의상의 작품 실루엣과 콘셉트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노출된 모델

의 신체와 블랙의상, 블랙 화면의 대비를 통해 관능

적이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순간적으로 변

화되는 화면 속에 모델의 형상 역시 비현실적인 형

상의 포즈로 변형되어 연출되어 유희적이면서도 기

괴한 공포의 이미지까지도 느끼게 한다. 20세기의 쾌

락의 즐거움과 퇴폐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

필름은 감각적인 실버와 블랙 아르데코 판타지를 콘

셉트로 한 2010F/W Gareth Pugh의 작품들과의 조

화를 통해 관능적 퇴폐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5) Soft Techno

2010년에 발표한 ‘Soft Techno’ 역시 2009F/W에

이어 기존의 컬렉션을 대신하여 2011S/S 파리 컬렉

션에서 상영한 쇼 필름이다. 파리 교외의 대형 스포

츠 스타디움에서 선보인 이 영상은 SHOW studio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동시에 상영됨으

로써 대중과 실시간의 패션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

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5>의 <그림 5>24) 이미지

와 같이 Gareth Pugh 특유의 흑백 모노톤의 화면,

옵아트 패턴과 조화되는 데칼코마니 형식의 화면구

성, 역동적인 모델의 움직임, 테크노사운드의 음악

등으로 구성된 이 패션 필름은 전달하고자하는 시즌

콘셉트를 기존의 컬렉션보다 더욱 확실하게 관객에

게 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그의 트레이드마크

인 부풀림 패션의 이미지는 공기를 불어 넣은 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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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oft Techno(2010) Media release
SHOW Studio 온라인채널,

2011S/S 파리 컬렉션

Direction Ruth Hogben Photography Simon Chaudoir

Soundtrack Matthew Stone Model
Kristen McMenamy, Jonathan

Baker

Concept Gareth Pugh 2011S/S컬렉션의 그로테스크와 미래적인 이미지를 테크노 감각의 조화로 표현

Fashion Gareth Pugh 2011S/S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

Image

<5-1> <5-2> <5-3> <5-4> <5-5>

<5-6> <5-7> <5-8>

<그림 5> Soft Techno의 이미지

- http://showstudio.com

<표 5> Soft Techno

Title Joie de Vivre(2010) Media release SHOW Studio 온라인채널

Direction Ruth Hogben Film director Ruth Hogben

Soundtrack Lukid Model Raquel Zimmermann

Concept 감각적인 실버와 블랙 아르데코 판타지와 Gareth Pugh 2010F/W컬렉션 작품의 조화

Fashion Gareth Pugh 2010F/W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

Image

<4-1> <4-2> <4-3> <4-4>

<4-5> <4-6> <4-7>

<그림 4> Joie de Vivre의 이미지

- http://showstudio.com

<표 4> Joie de Vi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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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itti Immagine #79(2011) Media release SHOW Studio 온라인채널

Direction Ruth Hogben Photography Simon Chaudoir

Soundtrack Matthew Stone Model
Natasa Vojnovic,

Jonathan Baker

Concept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도시이미지와 종교적 도상학에서 받은 영감의 이미지를 Hyper-modern

감성으로 표현

Fashion Gareth Pugh 2011F/W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

Image

<6-1> <6-2> <6-3>

<6-4> <6-5> <6-6> <6-7>

<그림 6> Pitti Immagine #79의 이미지

- http://showstudio.com/

<표 6> Pitti Immagine #79

의상과 바람의 연출에 의해 보다 부각되어 표현되었

다. 뿐만 아니라 패션 필름을 통한 컬렉션의 개최가

작품을 소개하는 이차적인 수단이 아니라 컬렉션을

소개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언급한 디자이너의

패션철학과 실험정신까지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6) Pitti Immagine #79

‘Pitti Immagine #79’는 이탈리아 플로렌스와 종

교적 도상학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이너의 감성을 표

현한 패션 필름이다. 그는 고대 도시의 전통과 예술

의 이미지를 자신이 추구하는 Hyper-modern의 감성

패션과 조합함으로써 독특한 패션의 이미지를 표현

하였다. <표 6>의 <그림 6>25) 이미지와 같이 역동적

인 모델의 움직임과 빠른 화면 전개 및 데칼코마니

형식의 화면구성은 다른 패션필름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나 다양한 빛의 반짝임, 또 물속에 잠겨 있는

모델의 영상과 빛에 투영되는 물방울의 반짝임, 블랙

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블루와 골드 색상 등은 종교

적 판타지를 주제로 전개된 2011F/W 컬렉션의 콘셉

트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7) Gareth Pugh 2012 S/S

2012S/S 파리 컬렉션과 SHOW studio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에 상영된 이 패션 필름

은 ‘Sci-Fi Queen’을 주제로 선보인 Gareth Pugh의

2012S/S 컬렉션의 콘셉트를 그대로 반영한다. <표

7>의 <그림 7>26) 이미지와 같이 고통으로 절규하는

모델의 영상과 음산한 기계음의 사운드로 시작하는

영상의 이미지는 공포의 이미지와 공상과학의 한 장

면을 연상시킨다.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을 기

하학적인 패턴의 바디슈트로 착용한 모델의 이미지

와 필름 전체를 통해 전개되는 스트라이프나 격자무

늬의 패턴들은 2012S/S에 나타난 Gareth Pugh 작품

의 구조적 패턴과 미래적이면서도 건축적인 실루엣

을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패션 필름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모델과 보랏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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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Gareth Pugh 2012S/S(2011) Media release
SHOW Studio 온라인채널,

2011S/S 파리 컬렉션

Direction Ruth Hogben Film director Ruth Hogben

Soundtrack Matthew Stone Model Crystal Renn

Concept Sci-Fi Queen을 주제로 건축적 실루엣과 그로테스크한 공포 이미지의 표현

Fashion Gareth Pugh 2012S/S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

Image

<7-1> <7-2> <7-3> <7-4>

<7-5 <7-6> <7-7> <7-8>

<그림 7> Gareth Pugh 2012 S/S의 이미지

- http://showstudio.com

<표 7> Gareth Pugh 2012 S/S

등장은 실제 컬렉션에서 붉은 화염을 배경으로 얼굴

전체를 복면으로 가리고 등장하는 모델의 공포적인

이미지와 부합되며 시즌 컬렉션 전체의 콘셉트를 전

달한다고 할 수 있다.

Ⅳ. Gareth Pugh의 패션 필름에
나타난 미학적 특징

1. 공포성
두려움과 무서움을 일컫는 공포는27) 패션 디자인

에 있어 일반적인 미의 질서와 상반되는 이질적인

것, 가학적인 이미지, 극도로 부자연스럽고 기괴한

형상들을 통해 표현되며 충격적인 일탈의 미를 제시

하게 된다. Gareth Pugh의 패션 필름에 나타나는 공

포의 이미지는 패션 필름 전반에 사용된 블랙의 어

두움과 불길함, <표 3>의 3-2와 같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형체들과 서서히 사라지고 부각되는 어두움의

그림자, 음산한 기계음, <표 7>의 7-2나 7-4와 같이

공포에 질린 모델의 표정과 디지털 영상의 기법에

의해 <표 5>의 5-3과 같이 일그러지고 다시 생성되

는 데칼코마니와 같은 기이한 형상 등을 통해 부각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7>의 7-5와 같이 머리

부터 발끝까지 숨겨진 인체, <표 6>의 6-1과 같이 영

상 표현기법에 의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연출하는

모델의 형상, <표 2>의 2-5와 같이 화면의 분리에 의

해 중첩되고 분리되는 변형된 신체는 이질적이기까

지 한 기괴한 이미지로 공포의 이미지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의 의상 전반에 내재된 고스와

그로테스크, 사이파이적인 감성의 혼합에 의해 표현

되는 언 캐니적인 공포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연결

되며 영상의 미학과 조화되어 보다 예술적인 감성으

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2. 환상성
환상성이란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와 허구적인 세

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간은 현실



服飾 第63卷 1號

- 12 -

적인 제한과 경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의식을 통해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사유를 느끼게 된다.28) 특히 일

종의 시각적 허구성을 추구하는 장치로서 빛이나 반

사되는 소재, 또는 기타 다양한 조작을 부여함으로써

고유의 물성을 비물성화 시켜 실재에서는 변화된 환

상의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한다.29) 이러한 환상성의

이미지 연출은 Gareth Pugh의 패션 필름에 표현되

는 다양한 빛의 연출과 좌우대칭 또는 복제에 의해

변화되는 추상적인 화면구성을 통해 나타난다. 블랙

을 주 컬러로 전개되는 화면구성에 있어 빛은 의상

에 표현된 반짝이는 소재나 <표 1>의 1-1이나 <표

6>의 6-3과 같이 직접적인 빛의 연출, <표 3>의 3-1

과 같이 강한 흑백 대비로 연출되는 배경화면에 의

해서도 연출되어 환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한

<표 5>의 5-8과 같이 한 명의 모델에서 다수의 모델

로 복제되고 다시 사라져가는 화면 전개에 있어 모

델의 형상은 퍼져 나가듯이 연출되어 하나의 추상적

문양과 같이 나타나 착시와 전환이라는 과정을 통해

서도 환상성의 사유를 경험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표 2>의 2-2와 같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과 같은 의

상 실루엣의 연출, <표 2>의 2-7과 같이 그림자를 이

용한 중첩된 화면의 연출 역시 몽환적인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하였다. 즉 가상의 이미지가 아닌 실재 존

재하는 모델과 의상의 이미지는 패션 필름 안에서

빛과 다양한 영상의 표현기법을 통해 실제적 물질성

을 초월한 새로운 이미지로써 깊이를 더함과 동시에

환상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3. 역동성
역동성이란 활발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성질이나

특성을30) 의미한다. 이러한 역동적 특성은 Gareth

Pugh 필름 전반에 표현되는 빠른 화면전개와 현란한

모델의 움직임 등에 의해 생성된다. Gareth Pugh와

패션 필름 작업을 협업한 Nick Knight는 “패션의 감

수성을 이해하고 싶다면 사진이, 패션을 움직임으로

이해해야한다면 필름이 더 적합한 도구이며, 패션 자

체가 이차원이 아닌 삼차원의 입체로서 그 형상과

실루엣, 소재를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31)고 언급한 바 있다. 즉

패션 필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Gareth Pugh의 패션 필름에

서는 한 명의 모델에서 다수의 모델로 복제되는 순

간적인 화면 전개, 강렬한 테크노사운드나 빠른 비트

의 사운드와 함께 표현되었다. 또 <표 4>의 4-5와 같

이 다수의 모델로 복제된 화면구성 안에서 테크노댄

스를 추는 것과 같은 모델의 움직임, <표 2>의 2-3이

나 <표 6>의 6-6과 같이 의상 실루엣을 최대한 부각

시키기 위한 모델의 커다란 동작과 파워 있는 움직

임, <표 6>의 6-2와 같이 빛의 특성을 반영한 기계적

인 움직임 등이 서로 조화 되어 필름 전체의 역동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Gareth

Pugh가 의상을 통해 추구하는 강인한 여성성의 표현

과 일맥상통하며, 블랙 색상이 주는 강인함이나 흑백

의 대비를 통해 역동적 이미지의 표현이 더욱 부각

된다고 할 수 있다.

4. 탈 경계성
패션 필름 자체가 영상을 매개로 패션디자이너,

사진작가, 스타일리스트, 세트 디자이너, 모델,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디자이너, 사운드 트랙 아티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탄생

된 패션커뮤니케이션의 독립 장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패션 필름은 디자이너의 시즌 컬렉션의 메시지

전달이나 다양한 홍보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컬

렉션을 대신하는 매개 수단으로 활용되어 융합 예술

의 특성과 함께 탈 경계의 특성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Gareth Pugh의 패션 필름 중 2009F/W와 2011

S/S 시즌 컬렉션을 대신하여 선보인 패션 필름, 또

2012S/S와 같이 실제 컬렉션과 함께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동시에 상영된 패션 필름의 경우 패션컬렉션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탈 경계성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소수의 관객만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패션 컬렉션이

아닌 동영상의 패션 필름이라는 예술적 영상의 이미

지를 통해 선보여지는 컬렉션은 패션과 영상의 융합

을 통한 경계의 초월을 나타내는 것이자, 패션을 옷

이 아닌 다른 매체로 표현하고자하는 디자이너의 창

작 욕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이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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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eth Pugh의 패션 필름에 나타난 미학적 특징

공포성

-어두움과 음산함의 블랙 색상

-음산한 기계음

-모델의 공포의 표정과 비정상적인 움직임 연출

-일그러지고 다시 생성되는 데칼코마니와 같은 기이한

형상의 화면구성

-중첩, 분리, 전환에 의한 변형된 신체

환상성

-다양한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중첩된 화면의 연출

-좌우대칭 또는 복제에 의해 차례로 변화되는 추상적인

화면구성

-바람에 나부끼는 것과 같은 의상 실루엣의 연출

역동성

-순간 복제와 빠른 화면전개

-강렬하고 빠른 비트의 사운드

-모델의 커다란 동작과 파워있는 움직임

탈 경계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한 융합 예술의 탈 경계적인 특성 반영

-컬렉션의 방식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한 패션 필름을 활용

-패션을 옷이 아닌 다른 매체로 표현하고자하는 디자이너의 창작 욕구와 보여주기 위한 의상을

전개한다는 Gareth Pugh의 패션 철학을 반영

<표 8> Gareth Pugh의 패션 필름에 나타난 미학적 특징

션 필름을 통한 적극적인 시도는 입을 수 있는 옷뿐

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의상을 전개한다는 Gareth

Pugh의 패션 철학을 반영하며, 작품에 대한 영감과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자 하는가라는 패션디자인의

근원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메시지의 전달

을 가능하게 하는, 즉 영역을 초월한 디자이너의 탈

경계적인 의지의 확장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Ⅴ. 결론
시각적 이미지에 의한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의 비중

이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패션분야 역시 커뮤니케이

션의 수단으로 각종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패

션장르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지면 위에 한 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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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 평면적 특성의 패션 사진과는 달리 동영상

의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 필름은 독자적인 예술적

표현방식과 다양한 영역과의 협업을 통해 강력한 전

달력을 지닌 독립적인 장르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

구는 현대 패션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되는 다양

한 사례 중 Gareth Pugh의 패션 필름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안에 내재된 미적 특성을 연구

하고자 하였다. 패션커뮤니케이션과 패션필름에 대한

문헌 연구와 함께 21세기 패션 필름의 경향을 고찰

하였으며, Gareth Pugh 패션 필름 분석에 의한 실증

적 연구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Gareth Pugh는 형태와 볼륨, 소재에 있어 독창적

인 실험정신을 나타내며 의상뿐만 아니라 패션컬렉

션의 개최에 있어서도 인터넷과 매체를 통한 패션커

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패션 필름이라는

장르를 통해 다양한 분양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

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

까지의 패션 컬렉션과 연관된 패션 필름 7편은 모두

SHOW Studio의 멤버인 사진작가 Nick Knight와

Ruth Hogben 등과의 협업을 통해 선보여졌으며 이

들 작품에 공통된 특성은 공포와 환상, 탈 경계, 역

동성의 특성을 나타냈다. 첫째, Gareth Pugh를 특징

짓는 블랙 색상은 패션 필름에도 적용되어 공포의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음산한 기계음, 추상적 이미지

의 데칼코마니 형상, 중첩과 복제, 전환에 의해 변형

되는 신체의 이미지 역시 공포의 특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가상의 존재가 아닌 실

재 존재하는 모델과 의상의 이미지는 다양한 빛의

연출과 좌우대칭 또는 복제에 의해 변화되는 추상적

인 화면구성,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은 의상이미지의

연출 등 다양한 영상의 표현기법을 통해 물질성을

초월한 새로운 이미지로써 환상성의 이미지를 표현

하였다. 셋째,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

고 순간적인 복제의 화면구성, 빠른 비트의 사운드,

의상 실루엣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모델의 커다

란 동작과 파워 있는 움직임 등이 조화되어 역동적

인 특성을 표현하였다. 넷째, 패션을 옷이 아닌 다른

매체로 표현하고자하는 디자이너의 창작 욕구는 기

존 컬렉션의 개념을 탈피하여 패션 필름이라는 커뮤

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한 컬렉션으로 선보임으로써

탈 경계성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Gareth Pugh는 패션컬렉션을

선보이는 하나의 방식으로 패션필름을 활용하거나

시즌 컬렉션의 콘셉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이미지 홍보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디자이너 특유의 창조적 실험정신과 독창성을

수반한 예술적 감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관

객과 디자이너의 감성을 상호교감하게 하는 효과적

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패션 필름은 의상과 모델, 배경화면에 의한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음악이라는 청각적 요소를 중

심으로 디자이너의 감성메시지를 전달하며, 관람자에

게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영상의 이미지를 제공

한다. 또한 급속히 변해가는 패션커뮤니케이션 분야

에 새로운 표현영역으로 다양한 가치를 생성하며 독

립적인 예술장르로써 디자이너와 소비자 상호의 감

성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대 패션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감성매체로서 활용되고 있는 패션 필름에 대

한 기초자료 제공과 그 경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후속연구로써 패션 필름을

포함한 다양한 영상패션에 관한 구체적이고 차별화

된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패션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방향제시와 미래 패션산업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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